
100년 거목, 아름다운 숲

Leader CEO Message

생명이 움트는 봄기운이 도처에 물씬하다. 지난 몇 주간 감기와 싸워가며 웅크러 들었던

몸이 한 낮에 드는 햇살에 그만 녹아 버린듯한 느낌이다. 몸 구석구석 세포와 근육들이

살아나고정신까지가벼워진것같다. 매일드나드는종로뒷골목퀴퀴한냄새도찬겨울

동안에는 나지 않던 것인데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봄을 맞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향연을

준비하듯, 그역동성이느껴진다. 

지난겨울을버텨온사무실나무와식물들이대견하다. 이제이들도봄햇살을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무한 축복이며 권리이다. 10여 년 전 회사 오픈 하는 날 지인들에게 받은 나무부터,

회사와함께세월을같이해온많은화분들이있는데, 오랫동안이들과함께할수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대화하며 서로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잎새의빛깔만보아도웃고있는지, 찡그리고있는지, 목말라하고있는지알수있고,

혹이나물때를놓쳤다면주말내내집에서마음이편칠않다. 

나무와화분을가꾸는것은나에게명상이며즐거움이고행복이다. 놀랍게도식물을관리

하면서 나는 사람과 흡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한다.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사무실에서 조명

만으로는식물이광합성을하는데역부족이다. 따라서뿌리가약해지는공통점을가지고있는데,

필요 이상의 물을 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뿌리가 썩게 되고, 과습에 한 번 걸리면 중병으로

반드시 죽고 만다. 많은 경우 사무실 식물들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말려 죽이는 경우도 이쯤은 된다. 지나친 배려나 무관심 모두 10년은 키울 수 있는 나무를 1개월만에

죽일수있는치명적인부실인것이다. 

‘난’을 관찰하며 끔찍하리 만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 때를 놓친 화분의 난은 모든 잎들이 동시에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씩 차례대로

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전체가 아닌 하나의 잎을 희생시킴으로써 집단의 생존력을 지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이와비슷한생존메카니즘들이모든화분의마이크로세계에서변화무쌍하게진행되고있는것이다. 그속에기생하고있는아주조그만

벌레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생명력은 정말 강하다. 다 죽을 것만 같았던 식물도 시간 맞춰 빛을 주고 물을 주면 다시금 보란 듯이 살아난다. 생명은

그자체로서온전함을가지고있음이분명하다. 

10년을 넘어선 CK에 또 다른 봄이 오고 있다. 봄 빛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향유함과 동시에, 매서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감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쉽게쓰러지지않는단단한뿌리와나이테를형성할수있고, 100년가는거목으로성장할수있다. 그런 Carrotian들이모여우리는

아름다운숲을만들어갈것이다.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

“10년을넘어선CK에또다른봄이오고있다. 봄빛의신비로움을마음껏향유함과동시에, 

매서운비바람과뜨거운태양을감내할준비도해야할것이다. 

그래야쉽게쓰러지지않는단단한뿌리와나이테를형성할수있고, 100년가는거목으로성장할수있다.”

James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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